
일상이 무너지고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한 달이 되어가

고 있습니다. 그런데 4월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자택 대피 명령

이 쿠오모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5월 15일까지 연장된다고 

합니다.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주지사는 어

쩔 수 없이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.   

 

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두려워 

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타주의 소식이지만, 버지니아 주에

서는 주지사 관저에 사람들이 몰려와 자택 대피 상황를 풀어달

라고 시위를 합니다. 또한 미시간 주에서는 사람들이 총기를 들

고와 시위를 하며 자택 대기 명령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. 실

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,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

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

스보다 경제적 상실감이 더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

동하는 것입니다.  

 

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두려운 사건으로 우리 시대에 기록

될 것입니다. 전쟁만큼, 테러만큼 희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

니다.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. 경

제적 곤란함을 두려워 합니다. 또한 어떤 사람은 자유를 억압당

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.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느끼

는 두려움이 다릅니다.  

 

사람들이 살아가며 갖게 되는 두려움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. 

행동과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. 우선 순위도 그것이 결정합

니다.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, 여호와를 두려워

하라(=경외하라)고 말합니다.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

며, 그 분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살아가시

기 바랍니다. 코로나보다,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

아갈 때,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.  


